
독도사수연합회

계간34호 발행·편집: 이상훈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1301번길12. A동203호 (온천3동.부원A) /신고번호: 동래 바00001/신고일: 2012.05.18./ 인쇄: ㈜동아P&P (051)807-0600

그러나 왜

우리 땅 인가를 역사적 근거나 국제법적 근거를 설명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일본의 질문에 답을 못한다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면 독도를 진짜 일본 땅으로 알 염려

가 많은 것이다.

독도사수연합회 독도 이상훈

독도소식지 34호를 내면서

후원금 주신 분

일본의 언론에 난 일부입니다.
한국의원은 아이들 본 받아라.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라. 
일본영토수호 행동하는의원들

반송 된 우편물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울릉군수에게 독도를 관리를 명령문을 만들었다. 임
금의 명령은 칙령이고. 칙령은 국제 법으로 독도가 한국 땅인 것을 선포한 것이며 각
국에 알렸다. 매년 “10월 25일”은“독도칙령의 날”이다. “독도의 날”이라고 하면 국
제 법과 칙령이 가려진다. 꼭 “독도칙령의 날” 이다.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주인들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맞으면 ㅇ 틀리면 x답을 생각하고 3면에

http://dokdomk.com

부산시 사하구 괴장로263 B1층(괴정동)
TEL:051-466-8761. FAX:051-206-8761 

ds5ean@naver.com
H·P：010-6504-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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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의원 일본의 독도주장 

왜 묵인방조하나요?

2018년 12월 26일 11시 17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12월 26일 11시 18분 KST 

일본 측이 10월 22일 독도를 방문한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국회의원들이 일본에서 온 12통의 독도 방문 항의 서한을 그대로 반송했다

10월 22일 독도를 방문했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

독도 이상훈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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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사수연합회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설 준비로 독도홍보와 유인도화 서명운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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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사수연합회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면 독도는 영원한 우리 땅입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같이 행사를 한 장 회장에게 연락하니 금년은 빠지

겠단다. 독도에 열심이라는 김 총재에게 물어보니 3.1운동 행사에 바빠서 일본

“독도 날” 침탈 야욕 규탄 및 독도수호결의대회를 못 한다고 한다. 

독도 이상훈

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길소장님 시마네현은 日 정부도 몰래 독도편입 설명

멀리 인천에서 규탄행사 참석하신 본회 홍보대사 서희가수님

독도이상훈 행사취지. 우명주회장 시낭송. 신옥균회장 규탄사. 최하영회장 사회. 안태본회장 규탄사. 정승복대표 인사. 햄독도현수막. 방송차 태극기. 

서울에서 오신 독도칙령기념사업회 조대용 회장님 성명서 발표

참석자 여러분 애국자입니다. (뒤에 찍히지 않은분 많음)



자료는 이렇게 많으나 일본은 독도문제 엉터리 조

작하여 우리 국회의원에게 한국 땅인 이유를 말하

라 해도 답도 안하고 질문지를 그냥 돌려보내니

우리가 어떻게 일본에게 당할까? 국민모두 일어

나라. 독도사수연합회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ds5ean@naver.com

http://cafe.daum.net/anad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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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도 모르게 영토편입 한 일본지방 시마네현 독도주인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 여론, 
‘독도에 관심 있다’ 67%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은 뺏으려고

조영삼 기자 / op0056@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18일 

조영삼 기자 / op0056@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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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日 외무상, 

최근 연설서 다케시마는 日 영토’ 주장. 

北 노동신문, 13일 ‘정세론 해설’서 

日 강도 높게 직설 비난

“日 과거 문헌·기록서 

독도를 한국 땅 이라고 인정했는데…” 

“독도 강탈 야망 버리지 않으면 

큰 재앙 당할 것” 경고 눈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면상 이하 생략 아래 기자님 죄송합니다. 

suyoung0710@newspim.com 

北 노동신문 “日, 독도 강탈 
야망은 망상...큰 코 다칠 것” 비난

입력 : 2019년02월13일 10:09 수정 : 2019년02월13일 10:09

힘

ds5ean@naver.com

■후원하실분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

나라가 힘이 있고 정부가 잘 하면 국민들이 
나설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 노력하자.

이렇게 독도 개발해서 마을만들자!

지난달 28일 중의원에서 외교연설을 하고 있는 고노 다
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케시마의 날' 앞두고 日언론, 한국의 독도 해양조사 쟁점화 시도
입력 2019.02.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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